
바닥재, 건강까지 깔아 드립니다
천연원목 , 건강 기능성으로 PVC 추격 … 주택 건설붐 타고 호황

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특히, 경기회복과 함께 재건축, 리모델링이 활

발해지면서 바닥재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.

바닥재 시장은 일정량의 주택 공급, 아파트 재건축, 인기 있는 리모델링 등으로 시장규모가 해마다 20-30%

급성장하고 있다. 2002년에는 주택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사상 최대 폭의 성장세를 기록, 1조5000억-2조

원에 달할 전망이다.

바닥재는 주택 또는 사무실, 매장의 바닥에 까는 건축마감재로 위생적인 공간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인테리

어의 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, 아직까지는 장판을 새로 교체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신규아

파트 및 사무실용 오피스텔 공급,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신규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.

바닥재는 재질에 따라 크게 PVC 가공제품과 목질 가공제품으로 양분돼 있고 2가지 이상의 소재를 혼합한

복합제품이 틈새로 진출하고 있다. 또 쓰이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, 상업용으로 나누기도 한다.

현재 바닥재 시장에서는 PVC제품이 70%를 정도를 차지하고 목질제품이 20%, 돌 및 타일 등 기타 재질이

10%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.

PVC는 파우더 형태의 PVC 원료에 열을 가한 다음 넓게 압착해 제조하는데 원목느낌, 전자파차단, 황토효

과, 옥 함유, 맥반석 기능 등 기능성 제품이 있다.

목질제품은 나무합판을 용도에 맞게 여러 겹을 붙여 신축성과 내열성 등의 특성을 갖도록 한 제품으로 고

급 패션매장이나 주택마루에 쓰인다.

이전에는 저가에 나무느낌이나 황토, 옥 등의 천연소재 함유, 청소용이 기능으로 PVC바닥재가 인기를 끌었

지만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실제 원목의 고급스러움과 한번 시공하면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는 목질 바닥재의

수요가 늘고 있다.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남, 서초일대 신축 고급빌라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천연

원목마루재가 인기를 끌고 있다.

천연 원목재는 가격이 비싸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인체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

부유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.

천연원목 마루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전체시장의 5%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시

장규모도 해마다 30%씩 늘어 2002년 700억-1000억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천연원목 마루재는 만져보면 촉감이 부드럽고 미관상 무늬와 질감이 좋으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충격

을 흡수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특징이 있다. 또 건강 측면에서 수맥파 차단, 원적외선 방사, 방음이 가능

해 부유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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